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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미디어: 새벽 4시> 전시 포스터 2014 서울시립미술관

이상현 <교향곡 제9번 몽유도원도> 싱글채널비디오 7분 28초 
2009

서울시립미술관이 사진전 <사진과 미디어: 새벽 4시>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중적 
정체성을 갖게 된 현대인의 자아를 보여준다. 전시 부제 
‘새벽 4시’는 미디어 속 현대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요소인 ‘밤’과 ‘빛’의 이미지와, 그 안에서 다중적으로 활동하는 
‘자아’를 나타낸다. ‘새벽 4시’는 문학가 이상의 단편소설 《지도의 
암실》에서 인용한 개념으로, 새벽 4시에 불을 켜 둔 채 잠이 
든 소설 속 주인공이 꿈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을 만나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기보다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사진작가의 작품(구상모, 박찬민, 
백승우, 원서용, 장태원, 정희승, 한성필)뿐만 아니라 사진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작가의 영상 및 설치 작업(강영민, 
이문호, 이상현, 조이경, 하태범), 현직 사진 기자의 작업(박종근), 
그리고 SNS에 업로드 되는 사진을 이용한 참여형 영상 설치 
작업(차지량)을 포함한다.

강영민 <토네이도-재건설>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1

이문호 <유디트(Judith)> 잉크젯 프린트 150×112cm 2011

박종근 <신중현>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72.5×105cm 2010

참여 작가 강영민, 구상모, 박종근, 박찬민, 백승우, 원서용, 
이문호, 이상현, 장태원, 정희승, 조이경, 차지량, 하태범, 한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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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인턴기자 김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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